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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43 nursing students in A city. Questionnaires including demographics, cultural competency, multicultural 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utilized.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5, 2018 to December 14, 2018.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with SPSS 23.0 progra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multicultural efficacy, cultural competency, and major satisfaction. Also,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model showed these factors explained 38.1% of the variance i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these factors, multicultural efficacy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llowed by cultural competency, majo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it is need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considering these factors to improve nursing professionalism. Through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improve quality of nursing education and to enhance nursing professionalism of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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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와 달리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자, 탈북 새터민, 유학생 등이 유입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6년 176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250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5%를 차지한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MIS], 2017).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과 직접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는 낮고, 이주민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동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2019).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Banks and Banks, 2009) 따라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Moon, 2019). 대학생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므로 대학에서 다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각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Hwang et al., 2015).

        최근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국가에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문화 대상자들은 여전히 편견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Nam and Jeong, 2013).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역할과 업무의 전문성(Hwang and Shin, 2017), 다문화사회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변화(Yang et al., 2012)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간호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간호사는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이해하고 대상자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Peek and Park, 2013). 특히 예비 의료인으로서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 편견 없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Kim and Yu, 2012). 이에 국내 간호교육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내용을 간호학문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있다(Chae and Kim, 2016; Kim and Lim, 2014; Yoo and Lee, 2014). 앞으로 간호대학생은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등에서 벗어나서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Kim and Kim, 2013)과 다문화 효능감(Kim and Lim, 2014)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춘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이 요구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활동 과정,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를 의미한다(Hwang and Shin, 2017).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자신이 제공한 간호에 대해 만족하고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필수적인 개념이다(Adams and Miller, 2001).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이 높고 이직률이 감소하며, 효과적인 간호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et al., 2008). 최근 다른 전공에 비해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간호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Kim and Jang, 2012). 이렇게 진학한 간호대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 학업에 대한 동기 부족, 진로에 대한 고민, 임상실습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Cook et al., 2003; Park, 2017),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Choi and Park, 2013). 간호대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신체질환이나, 자신감 저하, 전공 불만족, 학업 성취도 저하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 and Lee, 2016; Park and Jang, 2010). 대학교육과정에서 임상수행능력을 함양하지 못한다면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현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Jo and Kang, 201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 대학생활은 졸업 후 간호현장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며(Jun and Lee, 2016), 간호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Ko and Kim, 2011).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통해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전문가적 소양, 간호 지식, 임상수행능력을 배우고(Park and Jeong, 2013),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전문직관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게 된다(Kim, 1995).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대학생활을 통해 성취해야 할 기본 자질이며(Park, 2015), 간호대학생 때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으로 이어진다(Kim, 1995).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8)은 3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는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졸업 학년에 달성해야 하는 학습성과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와 관련된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나타났고(Park, 2015), 전공만족도(Ahn and Song, 2015; Hwang and Shin, 2017),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무력감(Hong and Park, 2014), 자아탄력성(Lee, 2016) 등을 주요 관련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으로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과목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2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출한 후에 자발적으로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 95%, 예측요인 16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최소 204명이었으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260부를 배부하였다. 실제 연구 참여에 동의한 25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설문지 응답을 누락한 9명를 제외하고, 최종 243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승인번호 104621-201811-HR-002-02)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위해 연구자는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수집한 자료의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것, 연구가 종료된 후 수집한 자료의 폐기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대상자가 직접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설문지 자료와 부호화한 자료를 연구종료 보고 3년 후에 영구 폐기할 것이다.

      

      
        4. 연구도구
        
          가. 문화적 역량
          Han(2014)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인식 4문항, 문화적 지식 9문항, 문화적 민감성 3문항, 문화적 기술 6문항, 문화적 경험 4문항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의 도구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었다.

        

        
          나. 다문화 효능감
          Lim and Oh (2010)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간호대학생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일반기능 측면 4문항, 인간관계 측면 3문항, 다문화가정 배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2이었다.

        

        
          다.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Yeun, Kwon and Ahn(2005)가 개발한 29문항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 5점 척도이며,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 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Yeun, Kwon and Ahn(2005)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D시에 소재한 2개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장에게 사전에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업 종료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동의서에 서면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직접 강의실 앞에 배치한 수거함에 작성한 설문지를 자율적으로 넣도록 하였다. 총 260부의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252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하고 24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자가 201명(82.7%), 남자 42명(17.3%)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0.77세이고, 20세 이하가 156명(64.2%), 21세 이상이 87명(35.8%)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59명(65.4%)으로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108명(44.4%), 보통 이하 135명(55.6%)이었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업을 고려해서가 87명(35.8%), 내적요인 86명(35.4%), 외적요인 70명(28.8%)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가 좋은 경우는 124명(51.0%), 보통 이하인 경우는 119명(49.0%)이었고,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우는 192명(79.0%)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195명(80.2%)으로 나타났고, 해외체류 경험이 없는 경우가 216명(88.9%)로 많았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191명(78.6%)로 더 많았다. 또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216명(88.9%)으로 더 많았고, 다문화 교육 수강의도가 있는 경우 151명(62.1%)으로 나타났다(<Table 1>참조).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Female
            	201(82.7)
          

          
            	Male
            	 42(17.3)
          

          
            	Age(year)
            	≤20
            	156(64.2)
          

          
            	>21
            	 87(35.8)
          

          
            	Mean±SD
            	20.77±1.55
          

          
            	Religion
            	Yes
            	 84(34.6)
          

          
            	No
            	159(65.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8(44.4)
          

          
            	≤Moderate
            	 135(55.6)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Considering employment
            	 87(35.8)
          

          
            	Internal factor
            	 86(35.4)
          

          
            	External factor
            	 70(28.8)
          

          
            	Personal realationship
            	Good
            	124(51.0)
          

          
            	≤Moderate
            	119(49.0)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192(79.0)
          

          
            	No
            	51(21.0)
          

          
            	Taking multicultural class
            	Yes
            	195(80.2)
          

          
            	No
            	48(19.8)
          

          
            	Stay in foreign countries
            	Yes
            	27(11.1)
          

          
            	No
            	216(88.9)
          

          
            	Foreign friends
            	Yes
            	52(21.4)
          

          
            	No
            	191(78.6)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216(88.9)
          

          
            	No
            	27(11.1)
          

          
            	Intention to take multicultural education
            	Yes
            	151(62.1)
          

          
            	No
            	92(37.9)
          

        

        

      

      
        2.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3.46±0.53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 문화적 인식이 4.12±0.61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문화적 민감성 3.93±0.63점, 문화적 경험 3.33±0.75점, 문화적 기술 3.26±0.75점, 문화적 지식 3.11±0.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효능감은 3.99±0.57점으로 문화적 역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효능감 중에서는 인간관계 증진이 4.07±0.68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적 기능 4.01±0.59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 3.86±0.6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3.78±0.5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참조).

        
          <Table 2> 
				
          

          
            Scores of Cultural Competency, Multicultural 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243)

          
          

        

        
          
            
              	Variables
              	Min.
              	Max.
              	Mean±SD
            

          
          
            	Cultural competency
            	2.00
            	5.00
            	3.46±0.53
          

          
            	 Cultural awareness
            	2.25
            	5.00
            	4.12±0.61
          

          
            	 Cultural sensitivity
            	2.50
            	5.00
            	3.93±0.63
          

          
            	 Cultural experience
            	1.00
            	5.00
            	3.33±0.75
          

          
            	 Cultural skill
            	1.00
            	5.00
            	3.26±0.75
          

          
            	 Cultural knowledge
            	1.11
            	5.00
            	3.11±0.69
          

          
            	Multicultural efficacy
            	2.40
            	5.00
            	3.99±0.57
          

          
            	 Improving personal relationship
            	2.00
            	5.00
            	4.07±0.68
          

          
            	 General function
            	2.50
            	5.00
            	4.01±0.59
          

          
            	 Considering multicultural family
            	2.33
            	5.00
            	3.86±0.63
          

          
            	Nursing professionalism
            	2.59
            	5.00
            	3.78±0.5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은 전공만족도(t=2.112, p=.036), 인간관계(t=4.521, p<.001), 다문화 교육 경험 유무(t=-2.780, p=.006), 다문화 교과목 수강 여부(t=-2.809, p=.005), 외국인 친구 유무(t=-2.697, p=.009), 다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t=4.078, p<.001), 다문화 수강의도 유무(t=-3.75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효능감은 인간관계(t=2.238, p=.026),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t=-3.290, p=.001), 다문화 교과목 수강 여부(t=-4.533, p=.002), 외국인 친구 유무(t=-2.323, p=.021), 다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t=5.511, p<.001), 다문화 수강의도 유무(t=-3.30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t=2.866, p=.005), 인간관계(t=3.380, p=.001),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t=-3.358, p=.001), 다문화 교과목 수강 여부(t=-3.875, p=.001), 다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t=4.294, p<.001), 다문화 수강의도 유무(t=-3.557, p<.001)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Table 3>참조).

        
          <Table 3> 
				
          

          
            Cultural Competency, Multicultural 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Cultural competency
              	Multicultural 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 or F
(p)
              	Mean±SD
              	t , F
(p)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3.45±0.55
            	-.310
(.757)
            	4.00±0.57
            	1.080
(.284)
            	3.76±0.48
            	-1.465
(.144)
          

          
            	Male
            	3.48±0.48
            	3.90±0.56
            	3.88±0.53
          

          
            	Age(year)
            	≤20
            	3.46±0.49
            	-.108
(.914)
            	4.01±0.56
            	.727
(.468)
            	3,79±0.48
            	1.43
(.887)
          

          
            	>21
            	3.46±0.61
            	3.95±0.58
            	3.78±0.53
          

          
            	Religion
            	Yes
            	3.45±0.57
            	.017
(.987)
            	4.00±0.61
            	.295
(.769)
            	3.77±0.50
            	-.125
(.901)
          

          
            	No
            	3.45±0.51
            	3.97±0.55
            	3.78±0.5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53±0.50
            	2.112
(.036)
            	4.03±0.55
            	1.275
(.203)
            	3.88±0.48
            	2.866
(.005)
          

          
            	≤Moderate
            	3.39±0.54
            	3.94±0.57
            	3.70±0.48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Considering employment
            	3.36±0.55
            	2.312
(.101)
            	3.89±0.54
            	2.631
(.074)
            	3.72±0.48
            	2.885
(.058)
          

          
            	Internal factor
            	3.53±0.49
            	
            	4.09±0.58
            	
            	3.88±0.48
            	
          

          
            	External factor
            	3.47±0.53
            	
            	3.96±0.56
            	
            	3.72±0.50
            	
          

          
            	Personal 
realationship
            	Good
            	3.60±0.51
            	4.521
(<.001)
            	4.06±0.52
            	2.238
(.026)
            	3.88±0.44
            	3.380
(.001)
          

          
            	≤Moderate
            	3.30±0.51
            	3.90±0.60
            	3.67±0.52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50±0.53
            	-2.780
(.006)
            	4.04±0.56
            	-3.290
(.001)
            	3.83±0.48
            	-3.358
(.001)
          

          
            	No
            	3.27±0.50
            	3.75±0.51
            	3.57±0.48
          

          
            	Taking multicultural
class
            	Yes
            	3.50±0.53
            	-2.809
(.005)
            	4.06±0.53
            	-4.533
(<.001)
            	3.84±0.48
            	-3.875
(<.001)
          

          
            	No
            	3.26±0.49
            	3.66±0.60
            	3.54±0.46
          

          
            	Stay in foreign
countries
            	Yes
            	3.58±0.54
            	-1.253
(.219)
            	4.07±0.45
            	-.861
(.390)
            	3.74±0.52
            	.398
          

          
            	No
            	3.44±0.54
            	3.97±0.58
            	3.78±0.49
            	.691
          

          
            	Foreign friends
            	Yes
            	3.63±0.55
            	-2.697
(.009)
            	4.14±0.49
            	-2.323
(.021)
            	3.77±0.43
            	.107
(.907)
          

          
            	No
            	3.40±0.52
            	3.94±0.58
            	3.78±0.43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50±0.51
            	4.078
(<.001)
            	.4.05±0.53
            	5.511
(<.001)
            	3.82±0.48
            	4.294
(<.001)
          

          
            	No
            	3.06±0.51
            	3.44±0.54
            	4.30±0.41
          

          
            	Intention to take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55±0.50
            	-3.759
(<.001)
            	4.07±0.53
            	-3.307
(.001)
            	3.86±0.48
            	-3.557
(<.001)
          

          
            	No
            	3.29±0.54
            	3.83±0.59
            	3.64±0.48
          

        

        

      

      
        4.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간호전문직관은 문화적 역량(r=.517, p<.001), 다문화 효능감(r=.579, p<.001)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참조).

        
          <Table 4> 
				
          

          
            Correlation of cultural competency, multicultural 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243)

          
          

        

        
          
            
              	Variables
              	Cultural Competency
              	Multicultural 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r(p)
              	r(p)
              	r(p)
            

          
          
            	Cultural competency
            	1
            	
            	
          

          
            	Multicultural efficacy
            	.623*
            	1
            	
          

          
            	Nursing professionalism
            	.517*
            	.579*
            	1
          

        

        
          
            *p < .001
          

        

        

      

      
        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전문직관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전공만족도, 인간관계,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다문화 교과목 수강 여부, 다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 다문화 수강의도 유무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전공만족도, 인간관계,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다문화 교과목 수강 여부, 다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하였을 때 1.000∼1.654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Tolerance)는 .612∼1.000으로 0.1이상이었으며, Dubin-Watson 통계량은 1.913으로 2에 가까워 각 변수들 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모형에서 변수의 설명력은 31.8%로 유의하였고(F=50.54, p<.001),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효능감(β=.42, p<.001), 문화적 역량(β=.23, p<.001), 전공만족도(β=.11, p<.00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가장 큰 변수는 다문화 효능감이었다(<Table 5>).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N=243)

          
          

        

        
          
            
              	Variables
              	B
              	S.E.
              	
                β
              
              	t
              	
                p
              
              	R2
              	Adjusted R2
              	F(p)
            

          
          
            	(constant)
            	1.50
            	.190
            	
            	 7.90
            	<.001
            	
            	
            	50.54(<.001)
          

          
            	Multicultural efficacy
            	 .36
            	.056
            	.42
            	 6.50
            	<.001
            	.335
            	.333
            	
          

          
            	Cultural competency
            	.22
            	.060
            	.23
            	3.68
            	<.001
            	.375
            	.370
            	
          

          
            	Major satisfaction
            	 .11
            	.051
            	.11
            	2.25
            	 .025
            	.388
            	.381
            	
          

        

        
          
            *Dummy variables: Major satisfaction(Satisfied=1, Moderate≤0)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맞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3.46점으로 Lee and Cho(2014)의 연구에서 보고한 2.80점과 Park(2011)의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2.21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다문화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을 현재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 중에서 문화적 인식이 가장 높았고 문화적 지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교육과정 중에 다문화 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저학년 때부터 다문화 관련 교육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면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데(Lee and Cho, 2014)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은 전공만족도가 높고, 인간관계가 좋으며, 다문화 교육 경험과 다문화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인 친구가 있고, 다문화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 다문화 수강의도가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and Cho (2014)의 연구에서 다문화 교과목 수강 경험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일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 요구도와 문화적 지식수준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목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은 5점 만점에 3.99점으로 Kim and Lim(2014)의 연구에서의 3.89점과 유사하였다. 또한 다문화 효능감은 인간관계,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 다문화 교과목 수강 여부, 외국인 친구 유무, 다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 다문화 수강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Kim and Lim(2014)의 연구에서 다문화 수업 유무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에는 차이가 없는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다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Kim and Lim, 2014).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78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Hwang and Shin(2017)의 연구결과 3.91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르게 분포한 Hwang and Shin(2017)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간호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와 달리 Cho and Kim(2014)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점수 3.59점(5점 만점)으로 낮았지만, 고학년에 비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의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실제로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대상자가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인 Lee and Kim(2016)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5점 만점에 3.84점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았다. Lee and Kim(2016)는 이러한 차이가 고학년부터 간호교육을 전문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임상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고학년,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지속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전문직관은 일반적 특성 중에서 전공만족도, 인간관계, 다문화 교육 경험 여부, 다문화 교과목 수강 여부, 다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 다문화 수강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 인간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Lee and Kim(2016)의 연구,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 Cho and Kim(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예비간호사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 때부터 간호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학에 자부심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Jang, 2018)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Lee and Kim, 2016),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효능감, 문화적 역량, 전공만족도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31.8%였다. 특히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간호의 대상자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로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문화 효능감이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효능감이나 문화적 역량과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조사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문화 효능감이나 문화적 역량 등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전공만족도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Ahn and Song, 2015; Hwang and Shin, 2017)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입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간호전문직관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간호사 이미지, 기본간호학수강 유무라고 제시한 Cho and Kim(2014)의 연구, 임파워먼트와 자아탄력성이라고 보고한 Lee and Kim(2016)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는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대학 과정에서 형성한 간호전문직관은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Hwang and Shin, 2017), 간호사들이 편견 없이 다문화 이주민에게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며(Cho and Park, 2019), 문화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Yang et al., 2012).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예비 간호사의 다문화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여 정규 교육과정(Cho and Park, 2019)에 개설하고, 다양한 교과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Park and Eo, 2019). 또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Lee and Park, 2014).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효능감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다문화 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문화적역량이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효능감, 문화적 역량,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간호지식만을 전달하는 간호교육은 지양하고,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대상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간호를 제공할 있도록 다른 문화권 대상자와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다문화 대상자와의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Chae and Kim, 2016). 또한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문화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 체험, 다문화 가정 봉사활동 등의 교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Kim and Lim, 2014).

      본 연구는 첫째,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시대적 변화에 맞는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간호교육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킴으로써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이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에서 반복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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